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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 이력
	없음 (개인적으로 무료연재를 짧게 진행함)

	기획 의도 및 주제

	정해진 운명을 뒤집고자 하는 여자주인공의 성장
평민으로 살다가 시간을 넘게 되는 사건으로 대공비가 되고 자신의 또래인 외조모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본래 신분을 알게 됩니다. 
정해졌던 운명을 버리고 자신의 신분을 찾아가는 성장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작품 소개

	평민인 로제린은 황궁 도서관에서 일하게 되면서 갖게된 회중시계를 통해 시간을 넘게 된다. 그 곳에서 만난 에녹 아르젠트 대공가의 대공비가 되는데 이때 에녹과 사랑에 빠지고 그의 친우인 클로엔과 절친한 사이가 된다. 클로엔이 자신의 외조모인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신분이 본래 귀족임을 알게 되면서 과거의 사건을 풀며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로맨스 판타지.

	등장인물

	1. 로제린 에스텔 : 여자 주인공 
평민인 신분으로 황궁 도서관의 필사관으로 일하게 된 인물. 시간을 넘나들 수 있는 회중시계를 도서관에서 갖게 된 후 과거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대공비라는 신분을 갖게 되면서 담력을 키우게 되고 자신의 본래 신분을 깨닫고 이를 회복하고자 사건의 인물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며 성장한다. 

2. 에녹 아르젠트 : 남자 주인공
아르젠트 대공가의 외동아들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젊은 나이에 대공이 되며 가문의 일을 혼자 버티던 중 로제린을 만나게 된다. 여성에 대한 관심이 없던 그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고 깊게 빠져들게 된다. 그녀의 지혜로움으로 대공가에서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던 군사력 강화에 대한 가업을 완성하게 된다. 

3. 클로엔 모렌 : 남자 주인공의 친구이자 여자 주인공의 외조모 
모렌 공작가의 장녀로 후계자. 2황자 이자크 발테론과의 연인 관계이지만 악녀 아그네스 코란과 엘레노아 황후로 인해 집안이 몰락하게 되어 북부 지역으로 추방 당하게 된다. 이때 이자크의 아이를 갖게 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알 수 없었다. 여자주인공인 로제린이 이를 알게 되어 과거로 넘어와 사건을 파헤치다 외조모임을 알게 된다.

4. 아그네스 코란 : 악역 
엘레노아 황후의 도움으로 코란 후작가에서 공작가로 승작되면서 황후의 꼭두각시가 된다. 2황자를 정말 사랑해서 함께 하고 싶었던 인물. 황태자비가 되지만 사랑받지 못하자 클로엔 모렌을 추방시키는데 동조하고 이자크의 눈 밖에 나 외롭게 황가에 남게 된다.

5. 이자크 세인트 (이자크 발테론) : 2황자, 클로엔 모렌의 연인
어머니 엘레노아 황후로 인해 큰 스트레스로 광증이 생긴 인물, 클로엔이 잡아주지만 황태자비 선발에서 아그네스가 선택되면서 무기력하게 지내게 된다. 

6. 아이반 발테론 : 1황자 
황제의 정부였던 엘레노아 세인트가 리시아 황후(아이반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가 황후 자리를 빼앗게 되면서 절친사이였던 이자크 세인트와 아이반 발테론 간의 불화가 생기게 된다. (아이반, 이자크, 클로엔, 에녹은 황실 아카데미에서 절친한 사이)

	줄거리

	 로제린은 평민으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필사관으로 황궁 도서관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때 회중시계를  발견하게 되어 시간을 넘나 들 수 있게 된다. 
 호기심에 시간을 넘게 되는 데 이때 에녹 아르젠트 대공에게 떨어지게 되는데, 대공비가 필요했던 에녹은 바로 로제린을 건국제에 대공비로 소개하게 된다. 
 클로엔과의 관계를 질투하던 로제린에게 에녹은 클로엔과 이자크(2황자)가 연인임을 알려주게 된다. 그러다 첫 눈에 로제린에게 반했던 에녹은 둘만 있게 되는 객실에서 충동적으로 하룻밤을 함께 하게 되는데, 회중시계의 작동으로 다음 날 로제린은 사라지게 된다.
 현재로 돌아온 로제린은 아그네스가 태후가 된 것을 보고 역사서를 찾아 보게 된다. 
로제린을 애타게 찾으며 미쳐버릴 것 같은 감정을 잡기 위해 황실에서 주도하는 전장으로 자진해 출정하게 되어 이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를 역사서를 통해 알게 된 로제린이 에녹을 살리기 위해 다시 시간을 넘어오게 된다. 
 황태자비 선발식이 있던 해에 클로엔과 이자크의 사랑이 이어질 수 있도록 로제린이 전담 샤프롱으로 되어 황후의 개입을 막아 역사를 바꾸게 되는데, 이때 아르젠트 대공가에서는 북부지역 하르크 지역에서 군사력 강화가 비밀리에 진행 중이던 것을 엘레노아 황후가 가져가지 않도록 막게 된다. 
 그러다 다시 회중시계로 인해 현재로 돌아오게 된 로제린은 황실 도서관에서 태후가 된 아그네스를 만나게 된다. 아그네스는 과거의 일이 떠오르게 되고 로제린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된다. 
 로제린은 다시 시간을 넘어가려고 했지만 넘어간 시간에서 아그네스 앞으로 떨어지게 된다. 위기를 느낀 회중시계는 바로 현재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를 본 아그네스는 현재에서 기억해내며 로제린을 죽이려고 한다. 
 여기서 도망치고자 다시 과거로 오게 되는데, 1황자가 돌아오게 되면서 발테론 황가가 발칵 뒤집어지게 된다. 로제린, 에녹과 아이반(1황자), 클로엔이 함께 엘레노아 황후, 아그네스 황태자비를 몰아내게 되면서 과거를 바꾸게 된다. 
 하지만 회중시계의 작동으로 로제린이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신분이 박탈당한 늙은 아그네스가 나타나 로제린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이때 한 노인이 막게 되고 그 노인이 이자크(외조부)임을 깨닫게 된다. 
 현재에 살아야 하는 로제린은 다시 황궁 도서관을 다니며 일하지만 에녹을 떠올리며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 



